
KCA, 해상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

위성조난신호기(EPIRB) 합동점검 실시

- 비상상황에 대비한 유관기관 간 합동점검으로 안전의식 고취 -

□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(이하 ‘KCA’, 원장 이상훈)은 인천해양경찰서와

합동으로 해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

위해 위성조난신호기(EPIRB) 합동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.

□ 위성조난신호기(EPIRB)는 해상에서 조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고위치 

및 선명 등 구조신호를 즉시 송출하여 조난위치를 알리는 무선설비이다.

□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위성조난신호기(EPIRB) 설치환경의 적정성 및 

정상작동 유무 등을 점검하고, 실제 조난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

안내 및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.

□ 해상에서의 사고는 정확한 위치송출과 신속한 구조활동이 중요한 만큼

양 기관은 안전의식을 고취하고, 점검결과를 중점 분석하여 향후 

해상사고에 대비한 대응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.

□ KCA 이상훈 원장은 “해양사고는 순간의 실수로 큰 피해를 초래

할 수 있는 만큼 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”며, “앞으로도 해양

경찰서와 합동점검을 통해 해양사고에 대비한 장비의 신뢰성을  

높이고 구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지속 협력해

나아가겠다.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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